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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WSJ: Inflation Was 3.4% in July, Down Slightly From the Previous Month
미 7월 인플레, 전월보다 둔화했다

 
7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둔화했다고 연방 노동부가 오늘 수요
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기록한 3.5%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로써 7월 전체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한 가운데, 근원 물가의 완만한
흐름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쳐,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 주었다.
또한 중동 지역의 평화 협상이 일시적 진전을 보이며 가솔린 가격 상승세
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the US CPI Report for July
오늘 소비자 물가 핵심 지표들은?
 

근원 CPI 상승률 둔화: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 2021년 3월 이후 가장 완만한 증가세
헤드라인 CPI 현황: 전체 CPI는 전년 대비 3.4% 상승함.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가솔린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식료품 가
격도 하락. 주거비는 0.1% 상승해 전체 CPI 상승분의 3분의 2를 차지
AI 관련 품목 급등: 소프트웨어·액세서리 가격이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1.2% 폭등하는 등 AI 열풍에 따른 관련 제품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짐.

기사

WSJ: That September Rate Hike? Not Looking Likely
9월 미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

 
미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월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데다, 현 물가 압력의 원인이 금리 인상으로
는 해결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중동의 지정학적인 분쟁과 AI 투자 열풍으
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Michael Walden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명예교수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제적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동결 전
망을 지지했다. 

기사

[미국 금융]

https://www.wsj.com/articles/cpi-inflation-report-july-2026-6381275d?mod=economy_lead_pos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12/us-cpi-report-july-2026-key-takeaways-on-inflation-consumer-price-index?srnd=phx-economics-v2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cpi-inflation-08-12-2026/card/that-september-rate-hike-not-looking-likely-saolJMKlFqHa1FogfGGK?mod=lctimeline_finance


Bloomberg: Stocks, Bonds Rise as Tame CPI Curbs Fed-Hike Bets
예상치 부합 물가 지표에 증시·채권 상승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주식과 채권이 상승했다. 고유가에
도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완화됐다.
월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었다. S&P 500은 사상 최고
치 부근을 유지했고(0.3% 상승), 대형 반도체주 강세로 나스닥은 약 0.5%
올랐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17%를 기록했으며, 시
장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 잡았다.

기사

[미국 생활]

YahooFinance: College costs are rising. Here's what the average family
pays
미국 대학 비용, 물가 인상보다 빨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 조사 결과, 미국 대학 관련 비용이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How America Pays for College 2026'에 따르면, 2025~2026학년
도 기준 대학생 가구가 지출한 평균 대학 관련 비용은 3만 4천19달러로 집
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지출액인 3만 837달러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기사

[물류]

WSJ: Hanwha Offers to Buy Builder of U.S. Navy Ships
한화, 미 해군 함정 방산업체 인수 추진… 12억불 규모

 
한화가 미 해군 함정과 잠수함 부품을 제작하는 방산기업 '오스탈
USA(Austal USA)'에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오스탈 USA) 인수 거래 규모
는 10억 5천만~12억 달러 수준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11/stock-market-today-dow-s-p-live-updates?srnd=homepage-americas
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college-costs-rising-heres-average-090544067.html


한화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앨라배마주 모빌 조선소를 확보하게 되며, 미
해군 핵심 방산 프로젝트 참여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기사

WSJ: Mamdani Takes On Amazon in New Battle Over New York’s Delivery
Workers
뉴욕시, 아마존·페덱스에 배달원 '직접 고용' 의무화 추진

 
맘다니 뉴욕시장이 아마존과 페덱스 같은 물류기업에 배달원을 하청업체
를 통한 계약직이 아닌 본사 정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시의회
법안을 지지했다.
이에 아마존은 이번 조치로 5,000개가 넘는 기존 하청 배달 일자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물류창고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
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Iran Takes More Aggressive Military Stance With US Talks
Frozen
이란, '공격형 군사 운용 방식'으로 전환…평화 협상 난항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해외 공세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군 조직을 개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를 기존의 '본국 방어 중심'에서 벗어난 "공격
적 작전방침"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재국인 파키스
탄과 카타르의 평화 구축 노력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기사

[오일]

WSJ: OPEC Cuts Oil-Demand Forecast Again as Hormuz Talks Stall
OPEC, 올해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

 
OPEC가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 전망치를 기존 하루 78만 배럴에서
58만 배럴로 낮춰 잡았다.
OPEC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협상이 막히고 홍해 위험이 이어지면서 석
유 수송 길이 차질을 빚은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운항이 막혀 물류비
가 뛰고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기름을 사서 쓰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7월 OPEC 회원국들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166만 배
럴 늘어난 2천3백63만 배럴을 기록했다.

기사

https://www.wsj.com/logistics-report/hanwha-offers-to-buy-builder-of-u-s-navy-ships-4152fa0e?mod=logistics_news_article_pos4
https://www.wsj.com/business/logistics/mamdani-takes-on-amazon-in-new-battle-over-new-yorks-delivery-workers-064be4ab?mod=logistics_news_article_pos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12/iran-takes-more-aggressive-military-stance-with-us-talks-frozen?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business/energy-oil/opec-cuts-oil-demand-forecast-again-as-hormuz-talks-stall-3f55c76c?mod=energy-oil_news_article_pos1


[주택]

CNBC: Mortgage rates finally stop rising, causing demand to trickle back
미 30년 모기지 6.77%로 하락… 신청 건수 소폭 반등

미 30년 모기지의 평균 계약 금리가 기존 6.81%에서 6.77%로 떨어졌다.
주택 구매 목적의 신규 모기지 신청 건수 역시 지난주보다 3% 증가했지
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감소했다.
재융자 신청 건수는 지난주 대비 5% 늘었으나,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
면 여전히 22%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cnbc.com/2026/08/12/mortgage-rates-finally-stop-rising-causing-demand-to-trickle-ba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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